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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近藤)방적소는 그 동안 일본 내에 있는 방적설비를 축소해 오고 있지

만, 여전히 링정방기 35만추, OE정방기 27대를 보유, 일본 내에서는 최대규모

의 방적시설을 갖추고, 수입면사와 정면으로 경쟁하면서 시판사(市販絲)를 계

속 생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에서의 방직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봉제품의 OEM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 감산체제로 수급밸런스 타이트하게 유지 

일본의 면사 시황을 보면, 최근 수입면사의 품질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네

시아의 면사로는 제직이나 제편이 어려워 일본에서 방적된 실만을 사용한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카드사 뿐만 아니라, 니트용 코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일본산 면사의 수급이 타이트(tight)하게 되면서 

시세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시세의 상승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지나치게 싼 상품 값이 절반정도 인상된 것으로, 아직도 합당치 않은 시세로 

보고 있다. 

일본산 실의 시장규모는 월간 521만 고리(梱) 정도인데, 방적회사들은 그 

동안 시설이나 인원을 감축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면사를 증산하기도 어렵

게 되어 있다. 곤도보도 작년(2002년) 4∼5월부터 임시직공을 감축하고, 퇴직

자 자리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월 생산능력을 15∼20% 감산(減産)하고 

있다. 현재 니트용 카드 30수, 40수 단사의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생산을 다

시 늘려 원상을 회복하였다. 

면사의 수급상황은 작년 10월 중순경부터 타이트하게 되어, 시세가 4,000



∼7,000엔 정도 올랐는데, 이는 싸게 구입한 원면 덕택으로 겨우 손해를 보

지 않을 정도이며, 앞으로 7,000엔 정도 값이 더 올랐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금 이상의 증산은 당분간 어렵고, 생산능력보다도 15%의 감산

이 계속될 것 같다. 따라서 니트용이나 제직용 카드 30수, 40수 단사의 수급 

밸런스는 타이트한 상태를 보일 것이다. 카드 30수, 40수단사의 용도는 광범

위하지만, 수요량 이상으로 생산하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값이 떨어지기 때문

에 이들 생산을 계속 감산하고 있다. 20수 단사, 16수 단사, 니트·코머사도 

적절히 감산하고 있어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 해외 생산거점의 보강 추진 

인도네시아의 방적 자(子)회사인 곤도보·텍스틴드는 이번에 4만7천추를 

증설하여 9만추 규모가 되었다. 현재 3교대 체제를 대비해 운전공을 훈련중

에 있는데 풀가동은 6∼7월경이라야 가능할 것 같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에너지·코스트, 인건비 모두 상승하였는데, 특히 인건비는 한때 1인당 30불 

하던 것이 90불로 급등하고 있다. 이 공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일본계 공장

이나 우수한 품질의 생지원단을 수출하는 현지기업에게 실을 공급하거나, 일

부는 직접 수출도 하고 있다. 앞으로는 홍콩, 한국, 대만, 호주 등으로도 수

출할 계획인데 중국방적회사의 저렴한 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품

질로 승부를 겨루게 될 것이다. 

 

◎ 중국의 관련기업들 적극육성 

중국에서 면사를 생산하는 제남성등방직(濟南成藤紡織)은 부채가 전혀 없

는 회사로, 전년 상반기에도 흑자를 내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정도의 효자

기업이다. 이 회사는 니트용 코머사를 생산하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회사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홍콩으로도 일부 판매하고 있다. 

청도(靑島)에 있는 등화(藤華)방직은, 작년 11월부터 방적, 연사, 제편, 염색

의 모든 부문에서 매월 흑자를 내고 있다. 방적부문은 원래 이익이 나고 있

었지만, 제편이나 염색부문은 작년 11월부터 생산이 궤도에 오르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하였다. 가공부문에서는 T-셔츠, 베이비·어린이·부인용과 스포츠

용의 커트·소(cut-sew)제품, 합섬 100%의 저지(Jersey: 외의용 니트원단), 흡

습속건이나 보습·소취 등의 기능소재와 부인용 스판덱스(spandex: 고도의 스

트레치성을 지닌 폴리우레탄 섬유) 소재의 5가지 특기(特技)부문이 있는데, 

이들에 이어 6번째의 특기부문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공장부지 내에 곤도방적이 100% 투자한 봉제회사를 설립하고 6∼

7월경부터 가동한다. 이밖에 일본의 자수(刺繡)회사뿐만 아니라 핸드 프린트

(hand print), 레이스(lace)등의 여러 회사도 곤도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하여 청도에 진출, 등화방적 근처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앞으로 봉제를 하기 위한 CAD(computer- aided design)를 도입하고 그레이딩

(grading)까지 할 수 있게 되면, 봉제품 OEM플랜닝(planning)회사를 오사까에 

설립하여 OEM 공급뿐만 아니라 일본내의 곤도보 제품도 적극 사용하게 되

며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합섬사 방적의 제남

등동화섬방직(濟南藤東化纖紡織)만은 아직 적자 기업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 중에 있다. 


